
생명생명의의          말씀말씀

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?

푸르름이 좋았습니다. 한 처음 땅을 만드시고 축복을 내리신 하느님의 숨결을 느낍니다. 그 대지 위에 

작은 씨앗 되어, 돌밭과 가시덤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자비로운 숨결과 깊은 사랑이 현존하고 

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. 당신 닮은 무한한 사랑으로 서른 배, 백 배 열매를 맺기 위해 늘 감사하고 베풀

며, 기쁘게 살아가고자 다짐해 봅니다. 박준순 가브리엘라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, 처음에는 줄기가, 다음에는 
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낟알이 영근다.”(마르 4,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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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복음의 내용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두 가지 비유

입니다.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땅에 뿌려져 

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비유하십니다. 우리는 씨앗이 어

떻게 성장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, 분명히 싹은 트

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. 마

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

나라도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없지

만,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. 씨앗

이 자라나는 과정을 조바심내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여

유가 필요하듯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생

명력을 신뢰하며 긴 호흡으로 그 완성을 기다리는 마음

의 자세가 필요합니다. 하느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

다는 확신과 믿음만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

삶의 역경과 고난, 유혹의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하

고, 우리를 내적인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.

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

크게 자라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. 겨자씨는 

좁쌀보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, 땅에 뿌려져 자

라나면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

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합니다. 겨자씨의 

왜소함과 그 겨자씨가 성장한 이후의 풍성함이 대조되어 

놀라움을 자아내듯, 거스를 수 없는 하느님 나라의 역동

성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성장과 결실

을 가져옵니다. 그 시작이 비록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의 

눈에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다스림은 결국 놀라운 

위력을 드러낸다는 것이 예수님의 확신과 약속의 말씀입

니다.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

니라 하느님이십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 희망을 둘 때, 지

금 당장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신앙도 하느

님의 다스림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여 충만한 열매를 

맺게 될 것입니다. 

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

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며 하느님께서 아무런 

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심

하면 신앙에 회의를 품기도 하고, 결국에는 냉담한 마음

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. 하느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여유 

있게 지켜보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한 결과입니다. 하

느님의 나라는 ‘이미’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

‘아직’ 완성되지 않았습니다. 자라나는 씨앗의 변화를 매 

순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듯

이 하느님의 다스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분명

히 작은 겨자씨가 놀랍게 성장하듯, 장차 때가 되면 우리 

가운데 그 큰 위력을 드러낼 것입니다. 하느님 나라를 복

음, ‘기쁜 소식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께 신뢰와 

희망을 두어야겠습니다. 아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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